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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온 미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. 미국의 결단이 북핵문제의 평화적

해결과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
이제 북∙미관계 정상화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.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

핵무기 비확산 문제이지만 그 기저에는 냉전에서 비롯된 적 적 불신관계가 자리

하고있습니다.근원적인해결을위해서는북∙미관계정상화가필요한것입니다.

북핵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∙미관계

가 정상화된다면,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획

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.

지금까지 낙관적 전망을 말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제 가슴도 사실은

조마조마합니다. 저는 북핵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. 여

러분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미국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,

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. 한∙미동맹은 현재도 공고

하고 미래에도 공고할 것입니다. 한∙미 양국의 발전,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

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.

다시 한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여러분 모두의 행

복을 기원합니다.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386

법장 큰스님의 입적을 온 국민과 더불어 마음속 깊이 애도합니다.

지난달 30일 합천 해인사에서 마주했던 스님의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가 아직

도 생생한데, 갑작스런 비보를 접하니 그저 황망할 따름입니다.

우리가 잘 아는 로 큰스님께서는 재소자 교화운동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 돕

기, 생명나눔실천운동에 이르기까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무엇인지, 더불어

사는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.

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협의회를 이끌면서 종교 간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 앞

장서고, 북한과 이라크 등지를 오가며 화합과 상생의 자비정신을 실천으로 일깨

워 주셨습니다.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아낌없이

주고가신무소유의실천은우리가슴에큰울림으로남아있습니다.

이제 우리는 이러한 큰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면서 갈등과 분열, 기득권 안주에

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, 나눔과 균형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정진해 나가

야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, 법장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

원드립니다.

2005년 9월 15일

법장 종사 결식조문메시지




